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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탄소배출권 진출 경쟁
Citigroup․BoA․도이체방크 앞장 … 2006년 시장규모 300억달러 성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꼽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세계 유수 은행들이 앞 다투어 뛰

어들어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은행인 Citigroup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았고, Bank of America는 참여

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이체방크는 담당인력을 2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벨기에-네덜란드 합작은행 포르티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등도 2007년 

탄소배출권 거래 창구를 확대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04년 1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는 2005

년 110억달러로 확대된데 이어 2006년에는 300억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에 도이체방크는 지난 6개월 사이에 탄소배출권 거래 담당인력을 10명 이상으로 100% 확대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은행들은 기후변화 저지 캠페인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

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시행에 힘입어 비축된 탄소배출권을 고객들로부터 사들여 배출 제한

선을 초과할 상황에 처한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투자여력이 큰 연기금 등

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투자를 권유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씨티그룹은 최근 향후 10년에 걸쳐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5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경쟁은행인 Bank of America가 200억달러 지원 계획을 먼저 발표해 선수를 치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합작기업인 오르베오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의 탄소 배출감축 프로젝트들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고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는 2007년 초 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3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마이애미 소재 

탄소 프로젝트 개발기업 MGM International의 지분을 확보했고, 포르티스는 수익성이 높은 중국시장을 노려 

홍콩에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창구를 설치했다.

포르티스는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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